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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, 대 러시아 외교 정책 

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

• 참여정부 때 추진됐던 러시아-한국 PNG 스토리를 

재개한다는 것입니다(매경 5월 19일 단독보도 참조) 

• 문대통령이 송영길 의원을 러시아 특사로 낙점한 

것도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라고 하네요. 참고로 송 

의원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

• 일단 이에 대해서는 ‘대북, 미세먼지’와 같은 정치적 

이슈로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. 한 가지 간과해서는 

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PNG는 LNG보다 저렴하죠 

• 이에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참 말들이 

많은데, 깔끔하게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

• 중국이 PNG/LNG 수입을 모두 최근 늘리고 있죠. 

한 번 수입가격을 비교해 볼까요? 결론은 지난 6개월 

간 LNG가 PNG보다 평균 33.1% 비싸다 입니다 

• 당연한 것이 onshore/offshore의 투자비용, 

액화관련 비용 등에서 LNG가 투자비용이 현저하게 

더 많이 드는 만큼,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

• 그렇다면 한국 역시 경제적 측면에서도 러시아 

PNG 유입을 적극 검토할 만 한 것입니다. 그렇다면 

꽤나 이 스토리가 현실성 있게 들리지 않을까요? 

문재인 정부에서 재개되는 러시아-한국 PNG 스토리 

자료 : 매일경제, “文대통령 ‘러시아 가스관’으로 北 문연다”  

         발췌. 2017년 5월 19일 기사 

文대통령이 러시아 PNG를 노리는 이유, “싸니까!” 

러시아 PNG 스토리를 대북/미세먼지 등 정치적 이슈로만 해석할 

것은 아님. PNG의 가격이 LNG 대비 경제적이라는 부분을 주목 

생각해볼 만한 이유, “PNG는 LNG보다 싸니까!” 

자료 : KOTIS, SK증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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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6개월간 평균 중국가스수입가격에서

LNG는 PNG 대비 33.1% 더 비쌌음


